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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미세먼지 내 유해중금속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부산지역 대기 중 중금속의 오염원 및 오염원별 기여율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여 중점 

관리가 필요한 유해중금속 오염원 파악
48)

Ⅱ  연구개요
 대 상 : 학장동(공업지역), 연산동(상업지역), 광안동(주거지역)
 항 목 : 중금속성분(23종), 이온성분(8종), 탄소성분(2종)
 방 법 : 농도특성분석, 수용모델(PMF, CPF)을 활용한 오염원과 기여율 분석, 위해도 평가(발암 및 비발암 독

성 평가)

Ⅲ  연구결과
 전 지점에서 중금속 농도는 겨울철부터 증가되어 봄철인 3, 4월에 최고 농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 PMF 모델을 통해 지점별로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오염원은 7개[생물상 연소, 도로 및 차량, 재비산먼지, 

2차 생성물질, 토양, 해염 그리고 학장동과 광안동은 산업, 연산동은 연소]로 추정됨.
 중금속 발생에 대한 기여율은 전 지점에서 자연에서 유래하는 지각기원금속과 연관된 재비산먼지와(6.5 

~ 32.6%)와 토양(16.0 ~ 41.3%) 관련 오염원이 높았으며, 그 외 학장동은 산업(19.2%), 도로 및 자동차
(16.7%), 연산동은 연소(20.5%), 광안동은 산업(항구도시) 오염원(24.3%)의 기여도가 높았는데, 이들 오염원
은 미량금속 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.

 위해도 평가 수행 결과, 발암위해도는 대부분 위해없는 수준(1.0E-06), 비발암(독성) 평가 결과는 전 
지점의 오염원에서 HI 지수가 1 이하로 건강상 위해영향 발생 가능성 낮음으로 나타남. 단, 학장동의 
도로 및 차량, 산업, 2차 생성물질 오염원이 각각 1.3E-06, 5.6E-06, 2.0E-06, 연산동의 도로 및 차량 
오염원(3.4E-06), 광안동의 산업 오염원(1.8E-06)의 발암위해도가 위해 없는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
나타남.

 본 연구를 통해 유해중금속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미량금속의 발생과 연관된 산업, 도로 및 차량, 2차 생성물질 
관련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Ⅳ  정책연계방안
 중금속 오염원 확인을 통한 저감정책 수립의 근거와 방향 제시

Ⅴ  활용계획
 부산지역 중금속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중점 관리대상을 명확화하여 시민의 건강우려 해소에 기여하고, 대기 

중 유해중금속 저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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